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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지난 7월 폭우로 인해 불어난 하천에 떠내려가던 60대를 극적으로
구조한 박제규 씨 등 7인이 ‘LH명예의인(義人)상’을 수상했다.

□ LH는 3일 박제규·김동한(경북 청도), 박진주·유준희(경남 산청), 문종준·
최원일·이강준(광주광역시) 씨를 ‘LH명예의인‘으로 선정하고, 상장과

포상금 1,500만원(호별 500만원)을 수여했다고 밝혔다.

ㅇ 청도고교 교사 박제규 씨와 김동한 씨는 경북 청도에서 폭우로
불어난 하천에 떠내려가던 60대 남성을 발견한 뒤 즉시 하천으로

달려가 구조했다. 박진주, 유준희 씨는 경남 산청에서 산사태로

토사에 묻혀버린 차량 내 일가족 4인을 삽과 망치를 이용해 구조했다.

ㅇ 문종준 씨는 광주광역시 북구 침수지역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80대

할머니 세 명을 구조했고, 광주 북부소방서 소속인 최원일·이강준

소방관은 허리높이로 차오른 급류 속 차량에 갇힌 시민을 구조했다.

□ 김재경 LH 경영관리본부장은 “폭우로 인한 급류, 산사태 등 여러

위험한 상황에서 살신성인의 자세로 소중한 생명을 구하고자 달려간
시민 영웅들이 우리 사회에 널리 알려지길 바란다”라고 말했다.

□ LH명예의인상은 임직원 급여 공제로 마련된 나눔 기금을 활용해
재난·주거안전 관련 위험한 상황에서 타의 모범이 된 우리 사회

숨은 의인에게 수여하는 상으로, ’23년 마련됐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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폭우 속 극적으로 생명 구한 7인,
‘LH 명예의인상’수상

 - 경북 청도에서 하천에 떠내려가던 60대 구조한 박제규 씨 등 7인 수상

 - LH 임직원 성금으로 마련한 재원 활용, 재난 및 주거안전 관련 의인 발굴·포상


